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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.
[한국경제 ’19. 06. 13. 지면A8]

[보도내용]

□ 고용지표 개선을 위한 단기 일자리 사업은 지금도 계속

ㅇ 특허청의 “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지원” 사업이 대표적
- 약 10억 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이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 등이
재택근무하면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찾아 신고하는 일자리

[사실설명]

□ 「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」사업 추진경위(‘19년 신규)

o 인스타그램, 카페, 블로그 등 SNS, 포털을 통한 온라인 위조상품
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국회 등 외부에서도 온라인상의
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

o 한편, 지난해 유럽집행위원회는 국내 대표적 포털에서 온라인 위조
상품 유통이 많다는 이유로 그 포털을 Ip-Watch List에 포함하여 발표

o 이에 특허청은 유명상표 및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경력단절 여성을
채용하여「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」을 금년부터 운영 중

□ 「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」사업성과

o 금년 4월 한달간, 약 2만여건에 이르는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게시물을
삭제하였으며, 올해 안에 최소 10만건 이상의 위조상품을 적발하여
정당한 권리자 및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


